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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cademic stress levels on life-style behaviors and mental 

health among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 convenient sample drawn from the 842 students from 8 

junior high schools in Seoul and Kyunggi-Do area was investigated with a survey instrumen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stress levels compared to male stud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stress related to 

teachers, class time, and peer relationships. For the male students, higher stress levels were related to the higher 

risk factors of smoking, drinking and inhaling drug abuse. Students who had higher academic stress levels spent 

more time in using computer and playing digital games compared to those who had lower academic stress. In 

addition, higher academic stress level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isk of mental health, especially de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urgent needs of preventive or educational program to support students with academic 

stress resolve in healthy manners such as playing sports or music or club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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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의 확립 및 자아인식 등 많은 심리

적 변화가 초래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격한 내

적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함과 동시에 진학, 진로 선택 등의 다

양한 사회적 요구를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나

타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Kim, 

2010; Jhang & Ko, 2010).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능력과 배려 그리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전

인교육이 아닌 출세 지향적인 우리 사회 풍조와 연계되어 입

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및 과도한 경쟁 체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Chung & Baek, 2011).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

일 기준 고등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10시간 이상이었고, 

15～19세 청소년의 51.%가 성적문제로 자살충돌을 느낀 경

험이 있으며 10명중 6.4명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업 및 학교문제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 201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Jung, 2011; Lee & Jang, 2011).  

  청소년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전하지 못한 일상행동으로 

분출되어 건강위험도가 높은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에 외면화된 문제뿐 만 아니라 내면화된 문제를 유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Torsheim, Aaroe, Wold, 2003; Choe, 2008; 

Park et al., 2011; Shim & Kim,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주된 스트레스인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및 정

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

장, 발달을 이룰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실천적

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과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며,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부모들의 높은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

아지고 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

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중학생들까지 학

업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학교 시기

의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원활히 진행 중인 

시기이고, 저학년의 경우(개인에 따라)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

기이기에 이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한 성장 및 발

달(Optimal Development)에 유해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중한 학업량, 경쟁, 성적 등으로 심리

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학업스트레스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생활습관과 정신건강 문제

를 파악하고, 이를 바르게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

력이나 외부의 요구에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로서 정의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로 이러한 요구

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이성문제, 가정

문제, 친구문제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4개국 

청소년의 정신적 스트레스 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

율이 가장 높았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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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결과(2010)에 의하면 중

1～고3학년 학생의 43.8%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

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었으며, 남학생은 38%, 여학생은 

51%로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서 증가한 수준이며, 성인들

의 스트레스 인지율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수업, 성적, 시험, 숙제, 부

모의 학업 성취 압력 등의 학업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

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 한국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조금 

또는 매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3.5%로 매우 많았

으며, 특히 여학생(70.6%)이 남학생(56.9%)에 비해서 학업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연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에 의하

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항목 중 시험이나 성적 등의 학업문제

에 대한  스트레스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학업스트레스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시험 및 학업문제로 인하여 과중

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우울 및 불안, 각종 일탈 행위나 

학교생활 부적응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살 생각 및 시도로 이

어질 수 있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02; Kim & Yoo, 2010). 또한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 Khu, 2001; 

Park, Cho, & Park, 2003; No, 2005; Cho & Chun, 2008; 

Moon, 2008; Byeon & Cho, 2010).

  고 3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02)의 연구에

서, 스트레스와 건강습관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청

소년의 스트레스 특히 학교 스트레스와 흡연율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Park et al., 2003; 

Park, 2005; Byeon & Cho, 2010). 또한 중학생들을 대상으

로 음주실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Kim과 

Chun(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음주 시 폭음을 하여 기존의 비사회적 행동의 경향을 악화 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는 불안, 적대감, 우울증,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등 신체․정

신건강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고 지속될 경우, 불안, 좌절, 

자살충동 등의 정서적 부적응 현상 등의 정서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Lee, 2009; Chung & Baek, 2011). 

이는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

고 불안, 긴장, 피로 강박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껴 정

신 건강 이상 및 적응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Oh(2008)는 학교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며,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의하면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받는 우리나라 청소

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Kim, 

& Jeong, 2011). 과중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 

뿐 아니라 불안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불안 증상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도를 낮추고 원만한 교

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2009; Lee, 2011; You, 2011). 

  국외의 연구들 역시 비슷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 

20년간의 장기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초기의 

학업관련 요인은 아동기 후기의 외향적인 행동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나아가 아동후기의 외향적인 행동문제는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의 학업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Masten, Roisman, Long, B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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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adovic, Riley, Tellegen, 2005). 학업관련 요인과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Maguin, Loeber, 1996; 

Dodge, Pettit, 2003). 특히 청소년기 학업적응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생활습관(흡연, 음주, 

등)과 외향적(심리적)문제들을 더욱더 악화 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t, Hill, 1999; 

Elder, Conger, 2000). 학업적응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내

향적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횡단적 연구에서는 그 영

향력이 혼재된 결과를 보였으나 종단적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

계를 보이고 있다(Chen, Rubin. Kenneth, 1995; Kovacs, 

Devlin, 1998; Maughan, Rowe, Loeber, Stouthamer- 

Loeber, 2003; Masten et al., 2005).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소재 8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

한 후, 1, 2, 3학년 각각  1개 학급씩 선정하여, 이들 재학생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01; 

An, 200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3, 200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를 바탕으로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 및 목적에 부합되도

록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생

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 한 후 실시하였다. 

총 850부를 배부하여 84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9.1%),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잘못 기재된 18부를 제외한 824부를 

최종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의 학년, 

성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 및 한 달 

용돈, 가족구성형태, 가족의 경제수준을 조사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Kim(2002)이 사용한 검사지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시험과 과외활동(7문항), 교

사 및 수업시간(7문항), 친구와의 경쟁(7문항)의 3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학업스트레스 도구의 Cronbach’s α계수는 .81로 나타났

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을 학업스트레스 점수를 바탕으로 세 군으로 분류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 표

준편차(1 Standard Deviation)의 범위(48-70)를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집단(MS, Middle level of Stress)으로 규정하고 범

위 이상은 상위집단(71점 이상, HS, Higher level of Stress), 

범위 이하는 하위집단(47점 이하, LS, Lower level of 

Stress)으로 규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생활습관 실태는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07)와 An (2003)의 연구

에서 사용한 항목 중 흡연, 음주, 흡입제 경험여부와 운동실

태, 평균수면시간 및 여가활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Kim et al.(1978)의 한국

판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사

용하였다. 이는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 목록검사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편한 심리

검사 도구이다. 총 9개 하위영역의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중 신체화,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증상의 정도를 측정

하는 44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정신건강 상태 측정 도구의 Cronbach’s α계수는 .96 이

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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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ale

(n=455)
Female
(n=369)

Total
(n=824)

Parental 
Education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13(2.9)
142(31.5)
219(48.6)

77(17.1)

9(2.5)
162(45.4)
151(42.3)

35(9.8)

22(2.6)
304(36.9)
370(44.9)
112(13.6)

Mo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21(4.7)
201(44.7)
185(41.1)

43(9.6)

12(3.3)
206(57.4)
119(33.1)

22(6.1)

33(4.0)
407(49.4)
304(36.9)

65(7.9)

Parental 
Occupation

Father

Housewife/Unemp. 
Manufactures
Sales/Service

Office Worker
Professional

Small Business
Others

1(0.2)
69(15.2)

41(9.0)
167(3)

52(11.5)
71(15.6)
53(11.7)

3(0.8)
53(14.7)

31(8.6)
137(38.0)

52(11.5)
71(15.6)
53(11.7)

4(0.5)
122(14.8)

72(8.7)
304(36.9)

74(9.0)
149(18.0)

90(10.9)

Mother

Housewife/Unemp. 
Manufactures
Sales/Service

Office Worker
Professional

Small Business
Others

215(47.5)
19(4.2)

54(11.9)
61(13.5)

30(6.6)
42(9.3)
32(7.1)

167(46.3)
17(4.7)

41(11.4)
62(17.2)

22(6.1)
23(6.4)
29(8.0)

382(46.4)
36(4.4)

95(11.5)
123(14.9)

52(6.3)
65(7.9)
61(7.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석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군별 분포는 빈도와 백

분율로 나타난 후 성별에 따른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비

교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점수는 

t-test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생활습관 실태 차이는 Chi-square test

로 분석하여 수행하였고, 정신건강 상태 차이는 ANOVA를 

통해 분석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455명(55.2%), 여학생은 369명(44.7%) 이었으

며, 1학년 254명(30.8%), 2학년 295명(35.8%), 3학년 275명

(33.4%)의 분포를 보였다. 한 달 용돈은 1만원～5만원 미만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 이

상이 48.5%,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44.8%이었다. 부모

의 직업에 있어서 아버지의 경우는 사무직이 36.9%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18.1%), 생산․기능직(14.8%)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가정주부․무직이 46.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81.4%가 핵가족 형태였으며 경제수준은 

56.2%가 중류층이었다. 

2.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스트레스 점수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스트레스 점수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총 105점 중에 58.7점으로 나타났

고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남학생의 경우 57.1점, 

여학생은 60.6점으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학업스트

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러한 스트레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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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ale

(n=455)
Female
(n=369)

Total
(n=824)

GPA

High
Mid-High

Mid-Middle
Mid-Low

Low

55(12.1)
116(25.5)
134(29.5)
110(24.2)

40(8.8)

27(7.4)
85(23.2)

127(34.7)
93(25.4)

34(9.3)

82(9.6)
201(24.4)
261(31.7)
203(24.6)

74(9.0)

Family Structures

Extended 
Nuclear 

Single Parent
Grandparent 

Others 

52(11.5)
353(77.8)

43(9.5)
3(0.7)
3(0.7)

29(7.9)
318(87.1)

15(4.1)
3(0.8)

-

81(9.8)
671(81.4)

58(7.0)
6(0.7)
3(0.4)

Household Incomes

High
Mid-High

Mid-Middle
Mid-Low

Low

32(7.1)
119(26.3)
244(53.9)

45(9.9)
13(2.9)

18(4.9)
74(20.3)

219(60.0)
47(12.9)

7(1.9)

50(6.1)
193(23.4)
463(56.2)

92(11.2)
20(2.4)

Monthly pocket money
(won)

Less than 10,000
10,000-49,999
50,000-99,999

100,000-149,999
150,000 & more

Others

52(11.5)
242(53.4)

61(13.5)
14(3.1)

6(1.3)
78(17.2)

25(6.8)
217(59.3)

46(12.6)
5(1.4)
2(0.5)

71(19.4)

77(9.3)
459(55.7)
107(13.0)

19(2.3)
8(1.0)

149(18.1)

Male
(n=455)

Female
(n=369)

Total
(n=824)

t-value

Test & Tutoring 22.5± 4.6 23.1± 4.3 22.8± 4.5 -1.935

Teacher & Classes 17.4± 5.0 18.9± 4.9 18.0± 5.0 -4.256***

Peer Competition 17.2± 5.4 18.7± 5.1 17.9± 5.3 -3.888***

Total (105 pts.) 57.1±11.4 60.6±10.5 58.7±11.1 -4.581***

Note: Data are Mean±SD, ***p<0.001

Table 2. Levels of cademic Stress

수 수준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던 선행연구(Kim, 

2002)의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사회

적 변화 속에서 현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증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학업 스트레스 점수를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여 학생 

모두 교사 및 수업시간, 친구와의 경쟁 요인 보다 시험 및 과

외활동 요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성적위주의 

평가체제와 입시과열로 인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

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교사 및 

수업 시간 그리고 교우문제 관련 하위 요인의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 친

구, 교사, 등의 학업스트레스 요인에서 여학생들이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시험 및 과

외활동의 하위 요인에서는 남녀의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도 시험 및 

과외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학

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

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차원에서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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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건강관련 생활습관 비교

1)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음주, 흡입제 경험 여부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의 불건전한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 하고자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음주, 흡입제 

경험 여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흡연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3.2%, 여학생은 7.6%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행태조사결과에서도 남학생의 16.6%, 여학

생의 7.1%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하였다고 보고되

었으며, 청소년건강실태조사결과에서도 여학생의 7%, 남학생

의 19.8%가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 보

다 흡연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남학

생의 경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HS군 26.7%, MS군 

12.2%, LS군 9.8%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

이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군 보다 흡연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p<0.05).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업스트레

스 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학업스트레스 정

도가 높은 HS군의 흡연경험이 MS군이나 LS군 보다 다소 많

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ahm, Hyun and Lim(2006)

의 연구에서 학업, 친구, 교사, 가족, 신체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이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흡연을 한다고 조

사되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et al.(2003)와 

Park(2007)의 연구에서도 학교 및 성적관련 스트레스의 증가

가 흡연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트레

스 정도가 흡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대상자인 중학생들 네 명 중 한 명이 이미 음주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25.1% 그리고 

여학생들의 25.7%가 음주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음주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ung and 

Kim(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57.8%가 음주를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법적허

용연령 이전부터 음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통계적

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남녀 학생 모

두 MS군이나 LS군에 비해 HS군에서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학생이 다소 많아,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청소년들의 음

주경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 and Lee(2009)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음주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

을 완화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음주와 같은 부적절한 대처기술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음주동

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기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

하다.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입제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흡입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HS군은 

6.7%인데 비해, MS군과 LS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반면에, 여학생의 경

우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입제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흡연 및 흡입제 경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및 흡입제 

사용은 청소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행태이기 때문

에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교육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관리 및 자기

효율성 강화교육과 함께 약물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2)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평균수면시간, 여가활용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과 휴식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수면시간과 여가활동이 학업스트레스 정도

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녀 모두 

평균수면시간이 ‘7시간’인 경우가 각각 44.0%, 42.3%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평균수면시간은 남학생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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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LS

(n=82)
MS

(n=328)
HS

(n=45)
Total

(n=455)
LS

(n=39)
MS

(n=263)
HS

(n=67)
Total

(n=369)

Sleep
Hours

Less than 4 hrs. 2
(2.4)

5
(1.5)

2
(4.4)

9
(2.0)

0
(0.0)

5
(1.9)

5
(7.5)

10
(2.7)

5 hrs. 8
(9.8)

22
(6.7)

4
(8.9)

34
(7.5)

2
(5.1)

21
(8.0)

7
(10.4)

30
(8.1)

6 hrs. 17
(20.7)

66
(20.1)

8
(17.8)

91
(20.0)

5
(12.8)

59
(22.4)

13
(19.4)

77
(20.9)

7 hrs. 28
(34.1)

151
(46.1)

22
(48.9)

201
(44.2)

11
(28.2)

123
(46.8)

22
(32.8)

156
(42.3)

8 hrs. and more 27
(32.9)

84
(25.6)

9
(20.0)

120
(26.4)

21
(53.8)

55
(20.9)

20
(29.9)

96
(26.0)

χ²=7.667 χ²=28.862***

Leasure
Activities

Sports & Physical activities 9
(11.0)

24
(7.4)

1
(2.2)

34
(7.5)

2
(5.1)

7
(2.7)

2
(3.0)

11
(3.0)

Reading, Writing, & Singing 5
(6.1)

35
(10.7)

4
(8.9)

42
(9.3)

7
(17.9)

36
(13.7)

7
(10.4)

50
(13.6)

Watching movies, dramas, & 
TV

15
(18.3)

56
(17.2)

9
(20.0)

80
(17.7)

16
(41.0)

109
(41.4)

21
(31.3)

146
(39.6)

Social Activities(family, friends, 
& the others)

6
(7.3) 

8
(2.5)

2
(4.4)

16
(3.5)

3
(7.7)

25
(9.5)

2
(3.0)

30
(8.1)

Sightseeing & 
Slow-Walking

1
(1.2)

5
(1.5)

0
(0.0)

6
(1.3)

1
(2.6)

1
(0.4)

2
(3.0)

4
(1.1)

Play Digital & Internet games 46
(56.1)

200
(61.3)

29
(64.4)

275
(60.7)

10
(25.6)

85
(32.3)

33
(49.3)

128
(34.7)

χ²=9.980 χ²=15.600
Note: LS=Low Stress, MS=Medium Stress, HS=High Stress
***p<0.001

Table 4. Sleep Hours and Leasure Activities by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N(%)

Male Female
LS

(n=82)
MS

(n=328)
HS

(n=45)
Total

(n=455)
LS

(n=39)
MS

(n=263)
HS

(n=67)
Total

(n=369)

Smoking

Yes 8
(9.8)

40
(12.2)

12
(26.7)

60
(13.2)

2
(5.1)

17
(6.5)

9
(13.4)

28
(7.6)

No 74
(90.2)

288
(87.8)

33
(73.3)

395
(86.8)

37
(94.9)

246
(93.5)

58
(86.6)

341
(92.4)

χ²=8.267* χ²=4.075

Alcohol

Yes 15
(18.3)

83
(25.3)

16
(35.6)

114
(25.1)

8
(20.5)

68
(25.9)

19
(28.4)

95
(25.7)

No 67
(81.7)

245
(74.7)

29
(64.4)

341
(74.9)

31
(79.5)

195
(74.1)

48
(71.6)

274
(74.3)

χ²=4.650 χ²=0.799

Inhalants

Yes 0
(0.0)

3
(0.9)

3
(6.7)

6
(1.3)

0
(0.0)

1
(0.4)

2
(3.0)

3
(0.8)

No 82
(100.0)

325
(99.1)

42
(93.3)

449
(98.7)

39
(100.0)

262
(99.6)

65
(97.0)

366
(99.2)

χ²=11.398** χ²=4.850
Note: LS=Low Stress, MS=Medium Stress, HS=High Stress
*p<0.05, **p<0.01

Table 3. Smoking, Alcohol, Inhalants Experiences by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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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른 평균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 수면을 한다고 응

답한 학생이 MS군 20.9%, HS군 29.9%인데 비해 LS군은 

무려 53.8%로 가장 많았으며(p<0.001), 평균수면시간이 ‘4시

간 이하’와 ‘5시간’인 경우는 MS군9.9%, LS군 5.1% 보다 

HS군이 17.9%로 높게 나타나,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

은 평균수면시간이 적고,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군은 평

균수면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와 규칙적인 

수면시간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Sun and 

Cho(1999)의 연구와도 유사성을 가지며 학업스트레스가 학업

시간에 대한 압박과 긴장으로 이어져,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

생들 간에 행동유형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학생

의 경우는 무려 60.7%의 학생이 ‘놀이오락’으로 여가를 활용

하고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TV 시청 등의 관람감상이나 놀이

오락 등의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HS

군이 MS 나 LS 군에 비해 다소 많았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

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입시 및 학업 스트레스와 그에 따

른 신체적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Lee, 2005; Lee, 2007), 신체적 여가활동 프로

그램이나 자율체육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

소년에 비해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았다는 다른 연

구 결과(Jeon & Park, 2007; Iim & Kim, 2010)에서도 나타

난 바와 같이 신체활동 등과 같은 건전한 여가활동이 학생들

의 학업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학생들은 여가활동으로 영화 및 연극 등의 관람을 하는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놀이오락이 34.7%로 그 다음 

순이었다. 유의하지는 않으나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HS군의 

여학생의 경우 MS 또는 LS 군에 비해 컴퓨터게임 등의 놀이

오락을 주 여가활동으로 보내고 있었고 LS의 경우 HS 군에 

비해 문예활동이나 독서 등의 취미교양 등의 활동으로 여가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6년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경

향을 분석한 Lee(1996)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평소 생활 중 

행하는 여가활동으로 관람 및 감상적 활동(29.9%), 휴식적 활

동(26.6%)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

인다. 이는 최근 많은 연구(Kwon & Kim, 2009; Kim, 

2011)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에 여

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과거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오락과 IT서비스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고3과 

중3학생들이 다른 학년학생들에 비해 입시중압감에 따른 스트

레스해소 차원에서 폭력게임 이용시간이 많았다는 Ko (2008)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여가활용이 주로 컴퓨터 게임과 같은 ‘놀이오락’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세

계에서 현실 도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불건전한 컴퓨터 오락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음란성, 폭력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학업스

트레스를 인터넷게임 등으로 해소하려는 청소년들은 그 이용

정도가 지나치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Ah & Jeong, 2011; Shim & Kim , 2011), PC나 

인터넷게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여

가활용문화 구축 및 학교교육활동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

히 필요하다. 

3)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운동실태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운동실태 조사결과

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운동

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의 38.9%, 여학생의 19.2%

만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읍시에 거주하

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un(2007)의 연구에서의 남

학생의 47.0%, 여학생의 41.3%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규칙적 운동 여부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규칙적으로 운

동을 한다’ 고 응답한 학생 빈도가 남녀 모두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LS군이 MS군이나 HS군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운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루의 운동시간’에 대한 결과

는 남녀 모두 ‘30분～1시간’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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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LS
(n=82)

MS
(n=328)

HS
(n=45)

Total
(n=455)

LS
(n=39)

MS
(n=263)

HS
(n=67)

Total
(n=369)

Regular 
Excercise

Yes 37
(45.1)

121
(36.9)

19
(42.2)

177
(38.9)

13
(33.3)

46
(17.5)

13
(19.4)

72
(19.5)

No 45
(54.9)

207
(63.1)

26
(57.8)

278
(61.1)

26
(66.7)

217
(82.5)

54
(80.6)

297
(80.5)

χ²=2.102 χ²=5.429

Excercise 
Hours 

Less than 30 mins. 5
(13.5)

19
(15.7)

4
(21.1)

28
(15.9)

2
(16.7)

9
(20.0)

3
(25.0)

14
(20.3)

30 mins. - 
Less than 1 hr. 

12
(32.4)

51
(42.1)

6
(31.6)

69
(39.2)

10
(58.3)

21
(46.7)

4
(33.3)

35
(46.4)

1 hr - Less than 2 hrs. 15
(40.5)

36
(29.8)

6
(31.6)

57
(32.4)

2
(16.7)

12
(26.7)

4
(33.3)

18
(26.1)

2 hrs. - 
Less than 3 hrs. 

1
(2.7)

8
(6.6)

2
(10.5)

10
(5.7)

1
(8.3)

2
(4.4)

0
(0.0)

3
(4.3)

Longer than 3 hrs. 4
(10.5)

7
(5.8)

1
(5.3)

12
(6.8)

0
(0.0)

1
(2.2)

1
(8.3)

2
(2.9)

χ²=4.795 χ²=4.280
Note: LS=Low Stress, MS=Medium Stress, HS=High Stress

Table 5. Exercises by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N(%)

많았지만, 남녀 모두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유의차는 없

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청소년

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Kim et al.(2002)의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들에 비해 학교생활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난 바 있으며, Yun and Lee(2008)의 연구에서도 운동 참

여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학업 스트레스의 예방과 해소

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된 내면화된 문제는 <Table 6>에 제시하

였다. 남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LS군의 정신

건강진단 점수는 74.0점, MS군은 101.5점, HS군은 119.4점

으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정신건

강진단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도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정신건강진단 

점수가 높아 정서적으로 내면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남녀 모두 신체화․우울․불안․대인 

예민성 모든 영역에서의 점수가 HS군에서 다른 군 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and 

Kim(2006)과 Jhang and Ko(2010)의 연구에서 학교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Lee, Lee and Oh(2009)와 Kim(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영역 중 학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아동들의 경우 성인과 달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욱 민

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불안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Lee, 2011). 

  본 연구결과에서도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은 신체

화․우울․불안․대인 예민성의 증상의 정도가 높아 정신건

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

스는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장애

를 초래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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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LS
(n=82)

MS
(n=328)

HS
(n=45)

Total
(n=455)

LS
(n=39)

MS
(n=263)

HS
(n=67)

Total
(n=369)

Somatization
(60 pts.) 20.4± 7.1c 27.0± 7.9b 31.9± 9.3a 26.3± 8.5 22.4± 8.1c 28.7± 8.3b 34.3± 9.7a 29.1± 9.1 

Depression
(60 pts.) 22.4± 8.5c 30.1± 9.5b 35.0±10.9a 29.2±10.1 23.0± 8.9c 30.7± 9.6b 39.7± 9.5a 31.5±10.5 

Anxiety 
(50 pts. ) 14.5± 5.8c 21.5± 7.5b 25.7± 9.7a 20.6± 8.1 15.9± 7.6c 21.1± 7.8b 27.5± 8.7a 21.8± 8.5 

Interpersonal 
Sensitivity
(50 pts.)

16.7±6 .4c 23.1± 6.8b 26.8± 7.7a 22.3± 7.4 16.2± 6.2c 22.7± 7.2b 29.0± 7.5a 23.1± 7.9 

Total 
(220 pts.) 74.0±23.0c 101.5±26.7b 119.4±32.6a 98.3±29.5 77.5±25.5c 103.3±28.0b 130.5±27.0a 105.5±30.9 

Note: LS=Low Stress, MS=Medium Stress, HS=High Stress
Data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Table 6> Mental Health by the Levels of Academic Stress

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은 문제해결 중심 대처 등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o, Yu & Kim, 2003; Jung, 2009; Kim & Kim,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

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

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 관련 요인들을 조사한 후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야

기되는 생활습관의 문제점과 내면화된 정서적 증상들을 예방

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

었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 시험과 과외활동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부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비교해서 여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예방적 활동이나 교육적 접근은 남학생

과 여학생들의 민감성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

로 여겨진다. 

  둘째,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생활습관 조사결과, 학업스

트레스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 및 흡

입제 경험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학업 스

트레스가 불건전한 생활습관을 악화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

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학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생들보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컴퓨터나 온라인 게임 등을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

터․온라인 게임의 쏠림현상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욱 

심하였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남학생들이 오락 

활동 및 컴퓨터 게임 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대안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내면화된 문제

에 있어서도 남녀 학생 모두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모든 증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

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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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학생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우울증상의 점수가 매우 높았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이 학업스트레스와 무

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울과 더불어 불안, 신체화의 

위험 역시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들의 학업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한 적응전략으로서의 

교육과 예방활동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쟁적인 교육 분위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가정과 학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생활 습

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도하여 학업스트레스가 신체

적,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생활 습관 및 정신건

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로부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발달을 도

모할 수 있는 보호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에서 스트레스의 적절한 해소와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방안 및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완화 및 극복 활동이나 캠프 등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역시 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비확률 표집방법에 근거하여 

수집되었으며 양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

다. 따라서 추후에는 확률표집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중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그들의 생활습관과 정신건강에 대한 좀 더 심층적

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질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연구

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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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서울 및 경기도 소재 8개 지

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학업스트레스 점

수가 높았으며 특히, 하위 요인 중 교사 및 수업시간, 친구와의 경쟁 관련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 및 음주 경험 과 흡입제 사용 경험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학업스트

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컴퓨터나 온라인 게임 등의 놀이오락 위주로 여가활동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상태 조사 결과, 남녀학생 모두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정신건강진단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정신

건강 위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을증상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

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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